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조선의 그리스도인의 벗들세금 삼면을 받는 비영리 기관으로 1995년 설립되어 인도적인 활동, 교육 그리고 종교적인 
프로그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CFK에 드려지는 헌금은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또

한 CFK는 증권이나 물품도 받고 있습니다. 보내실 때는 수신자를 “Christian Friends of Korea”로 써 주십시오. 저희 
CFK사역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정보를 더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고는 여전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 그렇지만 CFK가 더 많
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점점 논의가 진척되고 있
습니다.  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분명히 하
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놀라운 방식으로 깨닫게 되곤 합
니다 - 어느 농촌에서 오래된 찬송가를 휘파람으로 부는 
소리에서, 의미심장한 질문에서, 하나님이 도우신 “우연
한” 만남에서, 예상치 못한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
도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믿음의 확
신 속에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하소서.  이 일을 하는 우리
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게 하소서.

CFK 블랙마운틴(Black Mountain) 사무소 소식
이번 봄에는 CFK 사무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번컴 얼터너티브(Buncombe Alternatives), 
애슈빌 청년 사역(Asheville Youth Mission), 트리니티 
장로 교회 여성 성경 공부회(Trinity Presbyterian Church 
Women’s Bible Study), 샬럿(Charlotte)에 있는 코브 
장로 교회(Cove Presbyterian Church in Charlotte), 
몬트리트(Montreat)에 있는 크라이스트 커뮤니티 교회
(Christ Community Church) 등 많은 곳에서 자원 
봉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큰 도움과 
함께 기도해 주신 것, 함께 유대를 나누어 주신 것에 

결핵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많은 이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뻤지만, 결핵의 비극으로 인해 개인적인 슬픔과 깊은 
상실도 겪어야 했습니다.  황주 결핵 요양소 소장인 
김하 박사가 오랫동안 결핵 및 다중 약물 내성 결핵으로 
투병하다가, 지난 3월 4일 향년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하 박사는 지역 사회와 동료들로부터 
깊이 존경 받는 모범적인 인물이었고, 돌보는 환자들의 
복지에 전적으로 헌신했으며, 통찰력 있는 파트너로서 

오랫동안 CFK와 함께해 왔습니다.  그의 진료소 구내를 
걷는 중에 인근 야산에 메아리 치는 꿩 소리를 듣고, 그 
동안 김하 박사를 여러 번 방문했을 때의 좋은 기억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 그 중에는 특히 어려웠던 시절의 
기억도 있었습니다.  당시 김하 박사는 이전의 비좁은 
사무실에 식사 준비를 하고 CFK팀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식탁 위에 아름다운 푸른색 알이 놓여 있기에 무엇인지 
물어 보았더니, 그는 CFK팀을 환영하고 방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고 싶어 4일 동안 인근 야산의 꿩 둥지에서 
알을 모아 왔다고 했습니다. 

CFK팀이 출발할 때, 김하 박사는 이 아름다운 알들을 
한 상자 가득 선물해 주었습니다 - 당시 CFK팀보다도 
김하 박사와 그의 환자들에게 훨씬 필요했을 귀중한 
단백질이었습니다.  김하 박사가 CFK와 협력하여 
재건축한 요양소와 새로운 다중 약물 내성 결핵 병동은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큰 업적이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CFK 팀원의 마음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크나큰 희망이 깃든 곳이면서, 
동시에 깊은 상실을 겪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희생적인 사랑과 다른 이들에 대한 헌신은 계속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며 힘을 주겠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김하 박사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새로운 간염 프로젝트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시작팀 5명은 주로 
국립결핵표준연구소의 안전성 향상과, CFK 지원 시설의 
의료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B형 간염 조사와 백신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CFK는 몇 년 전 
간염 진료소를 전반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 받았고, 
이러한 초기 지원에는 비닐하우스, 급수 시스템, 보충 
식품 및 의약품, 트랙터, 담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하지만 B형 간염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좀 더 의료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문제를 다루고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위장병 및 간 
전문의, Alice Lee 박사가 테스트를 시작함으로써 
선두에서 지휘했으며, l곧 CFK 지원 간염 시설의 의료계 
종사자들이 백신을 접종 받았습니다.  B형 간염은 
체액으로 전염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병입니다.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지만, 그 예방 백신은 안전하며 
매우 효과적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의료계 종사자를 비롯하여 위험군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아직 백신을 접종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20년 간,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바이러스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고, 
간부전이나 
I간암 등 B형 간염 환자들의 합병증도 줄일 수 있었습니
다. 최근 들어 이러한 의약품의 가격이 내려가고 치료 가
이드라인이 바뀜에 따라 (WHO, 2015) 마침내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역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
다.  이번 방문에서 수집한 제한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
과, B형 간염은 북한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모든 사
회 계층에 걸쳐 큰 고통과 조기 사망을 일으키는 원인으
로 보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항바이러스 치료 시범 사업을 시작하

CFK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가다

에볼라 격리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7개월 동안 
방문이 중단된 후, 5월 19일 CFK팀 13명이 진행 중인 작업을 
계속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북한에 
돌아갔습니다.  이번 방문의 주된 목적은 2014년 5월에 
있었던 마지막 확인 방문 이후 도착한 물자를 잘 수령하여 
분배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체류 중에 더 많은 
일들을 완수해냈습니다.

2015년의 재방문 예정
CFK에서는 8월과 9월 중에, 그리고 11월에 한 번 더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재방문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
다.   8월에서 9월에 걸친 방문 중에는, 새로 우물을 판 
진료소 두 곳에 태양열 및 중력을 이용한 급수 시스템 
설치를 마치는 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때 농업 
연수 및 간염 관련 업무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11월
에는 올해의 마지막 확인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
행 중인 시설 보수 프로젝트와 우물 굴착 작업이 여름 
중에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체크하고, 새로운 수송 물
자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결핵 연구소와 간염 프로젝트
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 모로 시련이 많았던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후원
자님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신실하게 지원해주신 것, 
그리고 정치적, 외교적, 내부적 문제가 있다 해도 하나님
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믿어주신 데 감사 드립니
다.  

현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알게 된 여러 필요를 채우고자 
일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십여 군데에서 시설 보수 작업
을 끝마쳤지만, 아직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 있는 진료소
가 더욱 많습니다.  우물 굴착 및 태양열/중력 이용 시설
의 설치도 중요한 급선무로 남아 있습니다.  태양열 조
명 시범 프로젝트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진료소에 설비를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  
간염 프로젝트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의 지원 및 모니터링
을 위해 각 진료소에 좀 더 작은 규모의 실험실을 개발
하는 데도 CFK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명을 구하
기 위한 항바이러스 치료에 등록된 각 환자들의 장기 의
약품 비용을 대기 위해 기금을 모으려고 합니다 - 환자 1
명당 약 1500달러가 있으면 10년 간 치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아마도 요즘은 특히 
여러 모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
야기처럼, (이번 방문 동안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
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먼저 가셔서 많은 
생명을 구하도록 길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고 있습니다. 

항상 신실하게 기도해주시고 CFK의 파트너가 되어 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CFK에서는 어디를 가든 4쪽의 빽
빽한 후원자 목록을 시설 스탭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
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의 사랑과 은혜로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는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지역 사회
와 개인들의 삶에 진정한 치유와 변화를 가져오는 오래
도록 진실한 결실을 맺음으로써,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CFK의 활동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CFK의 이름과 로

깊이 감사 드립니다.  뜨개질 물품의 준비, 사무소 
공간 배치 프로젝트, 창고 시설의 체계 정리, 사무소 
체계 정리, 컨테이너 적재 및 선적 준비(물 프로젝트에 
쓰일 자재, 비닐하우스에 필요한 종자 봉지, 100여 
개의 의사용 진료 도구와 66개의 간호사용 진료 도구) 
등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북한에서 CFK팀이 
작업하기 위한 준비를 하려면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자원 봉사자 분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뜨개질로 자원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975개가 넘는 따뜻한 의류를 기부해 주셔서 CFK 
지원 시설의 환자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핵에서 회복 중인 북한 아이들이 CFK 자원 봉사자의 수제 인형을 받다.

기도와 봉사의 날, CFK 사무소에서 자원 봉사한 코브 장로 교회.

간염 병원의 스탭들과 회의 중인 Alice Lee 박사(Hepatitis B 
Free)와 Marcia Kilsby 박사(Global Care Partners)

평양의 중앙 제2 간염 병원에서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Sue Huntley씨

2014년도2004년도

 2015년 6월 

김하 박사를 기억하며 

CFK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법
• 연방 공무원(federal employee)이십니까? 2015 연방 
공무원을 위한 통합 직장 기부 캠페인(CFC: Combined 
Federal Campaign)의 자선 단체 목록에 CFK가 포함되었
습니다! 귀하가 연방 공무원이며 CFK를 도와주시고 싶다
면, CFK의 코드는 30037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
cfk.org를 방문해 주십시오.
• 휴대폰으로 기부하고 싶으십니까?  31996번으로 
“North Korea”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주십시오. CFK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고, 프로필을 설정하고, 기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클릭 한 번으로 CFK를 귀하의 가
족이나 친구와 나눌 수 있습니다.

CFK 20주년 기념 계획
CFK가 20주년을 맞아, 2015년 10월에 노스캐롤라이나
주 블랙마운틴의 본부에서 20주년 기념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번 여름 말에 받으실 “Save 
the Date” 엽서를 봐 주세요!

Christian Friends of Korea
PO Box 936

Black Mountain, NC  28711

     Find us on:
@The CFKorea

/ChristianFriendsofKorea

Website: www.cfk.org  
Email: cfk@cfk.org

Tel: (828) 669-2355 Fax: (828) 669-2357

Financial information about this organization and a copy of  its license are available from the State 
Solicitation Licensing Branch at 919-807-2214. The license is not an endorsement by the State.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45:7-8a



오랜 논의 끝에 CFK팀이 
다른 진료소 방문을 계속하는 동안 
우물 굴착팀이 이곳에 돌아와 살펴보도록 
지역 동료들이 주선해 주었습니다.  우물 굴착팀은 
다시 우물 속에 들어가, 빠진 돌이 하나 39m 지점에 
끼여서 우물 일부를 막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그 지점을 뚫어 주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우물 
수심이 80m 깊이로 돌아갔습니다.  CFK팀은 다시 특별 
허가를 받아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 그리고 세 번째 
방문에서, 다시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물 더 깊은 곳에 펌프를 재설치했습니다.  많은 호의와 
배려에 힘입어 이 일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매년 거의 500명의 입원 환자를 돌보는 이곳에 다시 
깨끗한 물이 풍부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또한 이번 여름에는 더 많은 진료소에 새로 우물을 파고 
수동 펌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CFK팀에서 주선했습니다. 

온전한 변화를 가져온 시설 보수 작업

CFK팀은 방문 기간 동안 새로운 시설 보수 프로젝트가 
몇몇 곳에서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외에도 
다수의 시설 보수 프로젝트의 현 상황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시설에서는 창문과 문을 
교체하거나 천장을 새로 설치하고, 목욕탕이나 부엌을 
개축하고, 아니면 지붕을 새로 얹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로는 평양 제2 (간염) 예방 병원의 지붕 교체 
작업이 있었습니다.  CFK팀에서 자재를 조달하고, 
지역 시설에서는 노동력을 공급했습니다.  50-60
명의 사람들이 2달 동안 매일 작업한 끝에, 지난 가을 
프로젝트를 마쳤다는 보고였습니다.  먼저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한 뒤 지붕 구조를 수리하고 새로운 지붕을 
설치해야 했으며, 여러 동이 있는 2층 이상의 건물 
꼭대기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상당한 
대규모 프로젝트였고, 지붕 교체 작업을 마쳐갈 때쯤 큰 
태풍이 왔었다는 관리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위에 

고, 이미 말기 간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
한 위기 개입 및 영양 지원, 통증 완화 치료를 확대함으
로써 진단 및 치료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간염 예방 및 치료 계획을 공중위생부에 신청했으며, 협
상 끝에 승인 및 인가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
을 치유하고 그 삶에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오랫동

재건과 스탭들의 훈련을 위해 스탠포드 대학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해 온 CFK의 노력에 대하여,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감사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CFK에서 양질의 진료를 실현하기 위해 몇 년 간 
애써 온 끝에, 드디어 실제 추진력을 얻기 시작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결핵 및 다중 약물 
내성 결핵(MDR-TB:Multi-Drug Resistance TB) 발생률을 
생각하면, 한시라도 빨리 연구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CFK 농업 기술 지원을 확장하다 
이번에 CFK팀과 함께했던 노르웨이의 농업 기술 전문가 
Ketil Fuglestad씨는 거의 20년 동안 에티오피아에서 
일하며, 오랜 가뭄과 그로 인한 경제 위기를 뒤로 하고 
전체 지역사회가 다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방문하는 
일정 중에, Fuglestad
씨는 비닐하우스 
관리자나 진료소장들과 
함께 비닐하우스의 
생산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종자와 매우 
유용한 기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지형을 
바꾸고 나무를 심어 
단순한 형태의 저수지를 
만들면 지하 수위를 
복구하고 황폐화된 
지역을 생산성 높은 녹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장기적인 심각한 
물 부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행 내내 보았던 것을 생각하면, 시기적절한 
메시지였습니다.  농작물 생장기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것도 이번이 연속으로 두 해째였습니다. 농촌 
지역을 2,000여 km 여행하는 동안, 대부분의 강바닥이 
말라 드러나고, 지나는 길마다 흙먼지가 자욱했습니다. 
또한 물 부족 때문에 수많은 논은 “건조 파종”하거나 
옥수수 밭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물 양동이를 나르는 중이었고, 물 부족 때문에 
올해 수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걱정을 많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많은 곳의 식량 사정이 전반적으로 
매우 위태롭기 때문에, 최근 몇 년 간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아졌던 영양 상태를 유지하려면 성공적인 수확을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깨끗한 물
Wellspring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하수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팠던 우물 중 대부분이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매년 400명 이상의 입원 환자를 돌보는 
한 곳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물과 수동 
펌프가 없었다면, 환자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 
스탭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1.5km 떨어진 곳까지 
양동이를 들고 가야 했을 겁니다. 제일 가까운 수원지에 
가는 길이 너무 좁아서 달구지나 트랙터로 갈 수는 
없거든요.”  아직 물이 충분치 않은 곳에서 스탭들이 
병이 심한 환자들을 돌보려고 애쓰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할지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지난 가을 급수 시스템을 설치했던 사리원 결핵 
요양소에 방문했을 때, 급수 시스템이 몇 달 동안은 
아주 잘 작동하다가 갑자기 물 공급량이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CFK팀에도 
필요한 도구가 없었지만, 문제 파악을 위해 사리원 
결핵 요양소에 두 번 방문할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CFK팀은 우물에서 펌프를 빼내고 우물 
깊이를 다시 측정했습니다 - 우물 수심은 78m에서 38m
로 낮아진 상태였고, 이전에 설치했던 펌프는 수면에서 
딱 몇 미터 위에 있었습니다.

CFK팀은 우물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추측했고, 

개성 제2 간염 병원에서 한 십대 환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Alice Lee 박사.

안 고대해온 급선무입니다. 현재는 시작 단계이지만, 이
후 계속 방문하며 프로젝트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더 
확실한 양해 각서를 받기 위해 협상해나갈 계획입니다.

국립결핵표준연구소(NRL), 더욱 활발하게 진전되다
5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 팀원 8명이 새로 
도착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주로 결핵 시설의 
활동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립결핵표준연구소(NRL: National TB 
Reference Laboratory)에서는 임상 화학과 혈액학은 
물론이고 결핵 진단학에 대한 훈련 활동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립결핵표준연구소에서 더 많은 
환자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국제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커다란 진전을 이루어냈다는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콩초국가결핵표준연구소(Hong Kong 
Supranational TB Reference Laboratory)의 결핵 
전문 연구원이 CFK팀이 도착하기 2주 전부터 평가 
방문 중이었는데, CFK팀과 일정이 잠시 겹쳤습니다.  
홍콩 연구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구소와 
수퍼바이저/멘토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기술 지원을 위해 그 대표 중 한 명이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국립결핵표준연구소 스탭들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기술 향상은 홍콩 대표로부터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공중위생부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유니세프, 
국립결핵표준연구소 스탭들이 하루종일 모여 연구소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소의 

있는 
다른 몇몇 
건물도 지붕을 교체하는 
중이었는데, 지붕 자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큰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병원의 새로운 
지붕은 아무런 손상 없이 든든하게 버텼습니다.  
관리자는 CFK의 도움에 깊이 감사하며, 지붕을 잘 
설치하기 위해 정성을 들이길 잘했다면서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붕 덕분에 단열 처리가 
상당히 개선되어, 작년 겨울에는 실내 온도가 최소한 
5-10도 높았고, 이번 여름에는 더 시원하다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시설에서는 작년 가을에 창문과 문을 
교체했는데, 이렇게 전했습니다. “전에 환자들이 살던 
낡은 건물에서는 하루에 3-4번씩 나무나 석탄을 때야 
겨울에 따뜻했습니다.  
창문과 문을 교체하고 
나서는 아침저녁으로 
한 번씩만 때면 하루 
종일 따뜻한 온도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결핵 및 간염 
환자들을 더욱 잘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CFK
에서는 자금이 허용하는 
대로 진료소의 시설 
보수 작업을 계속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에 환자들이 살던 낡은 건물에서는 
하루에 3-4번씩 나무나 석탄을 때야 
겨울에 따뜻했습니다.  창문과 문을 
교체하고 나서는 아침저녁으로 한 

번씩만 때면 하루 종일 따뜻한 온도가 
유지됩니다.”

-토산 3호 결핵 요양소 소장

CFK에서는 자금이 허용하는 대로 
진료소의 시설 보수 작업을 계속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립결핵표준연구소 스탭들에게 연수 
강의 중인 Ed Desmond 박사.

WHO와 유니세프, 공중위생부, CFK, 
국립결핵표준연구소 스탭들, 2015년 5월.

은파 결핵 요양소의 스탭들과 저수 기술을 
의논하고 있는 Ketil Fuglestad씨.

봉산 제3 결핵 요양소의
비닐하우스 스탭들과 Ketil씨

사리원 제3 결핵 요양소에서 수리 중인 우물.

평양 제2 간염 병원에 설치된 새 지붕

현장의 소리...Alice Lee 박사의 회고
위장병 및 간 전문의, 오스트레일리아

B형 간염은 치유가 불가능하지만, 항바이러스제를 쓰면 
간경변을 완화할 수 있으며, 암 발생률은 낮추고 생존율은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의약품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결과 치유되는 사람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에 
항바이러스 치료를 도입하자는 
것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불가능해 보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 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약을 손에 넣을 기회조차 
없어야 하는 걸까요? 이 프로그램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과 비용, 거기 
필요했던 헌신을 생각하면 언뜻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가며 앞으로 가야 할 

길까지 그려보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는지 이상할 정도로 몹시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간염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만을 바랐습니다: “항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구하고 희망을 주는 모습, 이것이 제가 본 
현장입니다.   이 특별한 여정을 떠나면서, 프로그램 자체만 
보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그 여행을 겪으면서, 
또한 함께 여행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기쁨으로 흘러 넘쳤습니다.

북황해도 제2 간염 
병원에서 의사와 함께 

 선 Lee 박사

CFK에서 제공한 우물과 수동 펌프에 감사를 
표하는 배천 제3 결핵 요양소 소장.

몹시 가물어 갈라져 있는 올해 북한의 땅.

BEFORE


